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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혁신성장을 위한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방안

1. 그간 농식품모태펀드의 역할 및 주요성과

1.1. 농식품모태펀드의 역할

¡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은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나 회사(자펀드)에 출자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이나 기금 등으로 조성한 펀드로, 

2010년 출범 이후 보조·융자를 보완·대체하는 제3섹터형 농식품 정책금융6)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통하여 2025년 9월까지 총 

7,667.3억 원을 조성하였다. 

그림 1-1.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출자 및 투자 구조

6) 3섹터형 농식품 정책금융 : 공공부문(1섹터)와 민간부문(2섹터)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

고 경영체에 투자하는 형태의 농식품 정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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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농식품모태펀드의 주요 성과

－ 2025년 9월 기준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은 144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에 1조원 이상을 출자하였으며, 이 중 농식품펀드는 123개(1.46조원), 수산 펀드

는 21개(2,388억원)이다.

－ 민간 출자액 약 10,137억원을 포함하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누적 운용자산

은 총 2조 3,361억원인데, 실제 투자는 1,412건으로 약 1조 6,953억원이 이루

어져 투자 소진율은 72.6%로 나타나고 있다. 

－ 2025년 9월 기준으로 총 26개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이 청산완료되었으며, 평

균 수익배수7)는 130%, 내부수익률은 6.5%를 기록 중이다.

표 1-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투자현황

(기준 : `25.9월)

계정 구분 농식품투자계정 수산투자계정 합 계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개수 123개 21개 144개

자펀드 결성 총액(A) 20,188억원 3,173억원 23,361억원

투자 건수 1,228건 184건 1,412건

투자 금액(B) 14,565억원 2,388억원 16,953억원

투자 소진율(B/A) 72.1% 75.3% 72.6%

7) 평균 수익배수: 투자자가 투자 원금 대비 얼마나 많은 수익을 회수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계산 공식> 평균 수익배수(MOIC)=총 회수 금액/총 투자 금액(투자 시 투입된 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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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식품모태펀드 민간자본 유입 현황과 문제점

2.1. 국내 벤처투자시장 민간자본 유입 현황

¡ 우리나라 모험자본시장은 1980년대 이후 정부 주도하에 꾸준하게 발전해왔으며, 

1996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2005년 한국모태펀드를 시작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농식품모

태펀드가 출범되는 등 투자시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벤

처생태계가 발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자본이 벤처투자시장에 자

생적으로 유입되는 기반이 부족하며, 정부의 제도적인 틀 내에서 이들 시장이 형

성되고 있어 민간 중심의 모험자본 생태계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벤처투자시장 민간자본 유입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벤처투자 민간 위축이 

뚜렷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 벤처펀드 출자 규모를 살펴보면, 2021~2022

년 정점을 찍은 뒤, 2023~2024년 들어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벤처투자펀드에 

대한 정책 자금과 민간 시장으로부터의 투자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으

나 민간부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민간부문 비중이 

24년 기준 77%로 여전히 크지만, 23년 108,558억원(83.3%) 대비 24년 81,234

억원(77%)으로 전년대비 24.1% 감소하였다.　

¡ 이는 코로나팬데믹 이후 금리상승 기조 및 글로벌경기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스

타트업에 대한 투자보다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등 위험회피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 특히, 금융기관 등 전통적 대형 출자자의 소극화 현상이 두드러져 민간 위축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정책자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구조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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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연도별(2020~2024) 신규결성조합 출자자 구성
(단위: 억원)

구분 항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정책금융
금액 25,947 34,045 31,951 21,770 24,226 +11.3%

비중 26.0% 19.1% 18.1% 16.7% 23.0% -　

모태펀드
금액 13,252 17,457 15,063 9,805 13,516 +37.8%

비중 13.3% 9.8% 8.5% 7.5% 12.8% 　-

성장금융
금액 5,463 8,856 9,849 3,553 4,058 +14.2%

비중 5.5% 5.0% 5.6% 2.7% 3.8% 　-

산업은행
금액 3,598 4,061 3,674 4,421 3,235 △26.8%

비중 3.6% 2.3% 2.1% 3.4% 3.1% 　-

기타
금액 3,634 3,671 3,365 3,991 3,418 △14.4%

비중 3.6% 2.1% 1.9% 3.1% 3.2% 　-

　

민간부문
금액 73,912 144,436 144,450 108,558 81,324 △25.1%

비중 74.0% 80.9% 81.9% 83.3% 77.0% 　-

개인
금액 8,299 28,874 23,042 14,383 10,999 △23.5%

비중 8.3% 16.2% 13.1% 11.0% 10.4% 　-

일반법인
금액 18,243 39,955 36,582 27,225 23,152 △15.0%

비중 18.3% 22.4% 20.7% 20.9% 21.9% 　-

금융기관
(산은제외)

금액 23,312 44,890 49,021 42,205 28,721 △31.9%

비중 23.3% 25.2% 27.8% 32.4% 27.2% 　-

연기금 및 공
제회

금액 11,224 6,867 13,268 7,459 3,265 △56.2%

비중 11.2% 3.8% 7.5% 5.7% 3.1% 　-

VC
금액 9,820 20,594 18,751 13,697 12,009 △12.3%

비중 9.8% 11.5% 10.6% 10.5% 11.4% 　-

기타단체 및 
외국인

금액 3,014 3,256 3,785 3,588 3,178 △11.4%

비중 3.0% 1.8% 2.1% 2.8% 3.0% 　-

합 계 금액 99,859 178,481 176,401 130,328 105,550 △19.0%

※ 자료: 민간주도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중소벤처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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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식품모태펀드 민간자본 유입 현황과 문제점

¡ 농식품모태펀드 민간자본 유입현황과 관련하여 2021년~2025년 8월까지 농식품

투자조합(농식품계정) 통계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조성 금액은 정부출자금 58% 

및 민간출자금 42%로 이루어져 있다. 민간 출자현황 통계 내역을 살펴보면 민간

출자 비중이 가장 높은 섹터는 일반법인으로 38.5%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

으로는 운용사(GP) 38%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기관 등의 경우 11.6%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출자의 경우 0.3%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와 같이 농식품투자조합 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정책금융에 많이 의존하

고 있으며, 금융기관 등 전통적 대형 출자자의 소극화가 뚜렷하며 개인 출자자의 

비율이 매우 미미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는 여전히 정책자금 의존도가 상대적

으로 확대되는 구조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민간 자금을 유인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그림 2-1. 농식품투자조합 출자비중

*21~25.8월 농식품계정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금액 비중

정부 출자 505,960 58%

민간 출자 371,126 42%

민간
출자
세부
내역

일반법인 142,925 38.5%

운용사(GP) 140,876 38.0%

금융기관 등 42,950 11.6%

기타단체 41,235 11.1%

외국인 2,000 0.5%

개인 1,140 0.3%

그림 2-2. 최근 5개년 농식품투자조합(농식품) 민간 출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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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에서 나타나듯 민간보다는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민간자본 활성화

를 위한 제도적 진입장벽 완화 및 세제 인센티브 정교화가 필요하다. 특히, 금융

기관의 출자 활성화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하여 민간자금을 체계적으로 끌어들이

는 인센티브 법제(법률 관련) 및 인프라 재구성(제도 관련) 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3.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 벤처투자 활성화 관련 법률 개정 현황

¡ 최근 벤처투자 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벤처 생태계의 다양성 및 유연성 제고를 

위해 벤처투자법 등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①개인 투자자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완화, ②해외 자금 유입 원활화

를 위한 외화 직접 출자 방식 허용, ③중소 운용사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벤처

모펀드 결성요건 완화, ④컴퍼니빌딩 전략 실현을 위한 참업기획자 투자 허용범

위 확대, ⑤회수 유연성 확보를 위한 회수 관련 규제 완화 등이 있다. 

표 3-1. 벤처투자 활성화 관련 벤처투자법 개정 현황

구분 구  분 내 용 목 적

1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기존 1억 원 → 5천만 원 완화 개인 투자자 진입장벽 해소

2 외국인 투자 허용 방식
원화 환전 의무 → 외화 직접 출자 허

용
해외 자금 유입 원활화

3 벤처모펀드 결성 요건 최소 1,000억원 →500억 완화 중소 운용사 진입 용이

4 컴퍼니빌딩 전략 실현 가능 경영 지배 목적 투자 허용 컴퍼니빌딩 전략 실현 가능

5 회수 유연성 확보
상호출자집단 지분 보유시 매각 의무 

폐지, 유예기간 확대
회수 유연성 확보

－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농식품모태펀드 투자 활성화와 관련하여 법률 및 제도상 

자금공급(투자공급) 활성화가 핵심이며, 제도적 진입장벽 완화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개선 내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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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관련 법률 문제점 및 개정(안)

¡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관련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특례제

한법 기본으로 벤처기업 투자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자본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성장기

반 조성 목적을 위한 농식품투자조합법을 근거로 농식품투자조합을 조성하여 운

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3.2.1. (인센티브 법제 정교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민간자본 유입을 장려하고 있으나, 

여전히 민간 모험자본 실질적인 유입을 위한 법제도상 낮은 공제율, 업력제한 등 

한계가 존재하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NO 구 분 주요 인센티브 유인대상 한 계

1
일반법인의

직간접투자 관련 세액공제
(조특법 §13의2)

창업·벤처기업 
주식 취득가액
5% 세액공제

일반법인
공제율 5%로

설비투자(15~25%) 대비 매력 부족, 
모펀드 출자 시에도 5% 정률 한계

2
개인의 직간접투자

관련소득공제
(조특법 §16)

벤투조합 출자 
10% 소득공제

(한도 2,500만 원),
직·간접 투자액 30~100% 소

득공제

개인

고액 투자 시 공제율 급감, 현재 한도 
물가 미반영,

2,500만원이 다른 소득공제 한도랑 
묶여있기 때문에 실효성 떨어짐

3

농식품투자조합
개인의 직간접투자
관련 소득공제 미비

(조특법 §16)

농식품투자조합 대상 현행법
상 개인출자

인센티브 제도 없음
개인

현재 농식품투자조합의 경우 개인 출
자 소득공제 항목 X

4
농식품투자조합

VC·개인 양도차익 비과세
(조특법 §13, §14)

창업 7년 이내 주식 매각차익
법인세·양도세 비과세

VC, 개인
업력 7년 제한으로 후기
라운드·세컨더리 투자에 

적용곤란

※ 1,2번 자료: 민간주도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중소벤처기업연구원) 

표 3-2.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현황 및 한계

o 첫째, 일반법인의 직·간접 벤처투자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 벤처캐피털(VC)이나 엑셀러레이터(AC)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주식을 

사들이거나 벤처펀드에 LP로 출자할 때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제율이 5%에 머물기 때문에 다른 세제혜택과 비교하였을 때 매력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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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둘째, 개인의 직·간접 벤처투자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개인이 벤처기업의 주식을 직접 매입하거나 개인투자조합·벤처조합에 출자할 때 

종합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공제한도가 있어 고액 출자에는 실

효성이 떨어지며, 현행 한도(2,500만원)가 10년 이상 동일 기준으로 물가 및 자

산 가격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축소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o 셋째, 농식품투자조합 개인 출자 소득공제 세제혜택 미비(｢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의 농식품투자조합 출자 관련 소득공제 조항이 없어 농식

품투자조합에 대한 개인 출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표 3-3. 투자조합 관련 조세특례 현황

구분 농식품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개인) 투자조합 출자 시 소득공제(조특법 §16조) 적용 x 적용 o
(법인) 투자조합 투자금 세액공제(조특법 §13의2조) ㅇ o

(양도차익)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13·14조)
ㅇ

(개인, 법인 모두 포함)
o

(부가가치세) 출자관리·운용용역 면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0조) ㅇ o

o 넷째, 벤처캐피탈(VC)과 개인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 비과세(｢조특법｣ §13, §14)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사 등이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발행한 

신주 또는 이에 준하는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 관련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

다. 이는 자본 회수 시 세금 부담을 없애준다는 명확한 유인을 제공해 초기기업

에 대한 고위험 투자 심리를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후속투자 및 세컨

더리 등 일부 투자 적용에 곤란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3.2.2. (투자 자금공급 활성화) 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

¡ 한편, 민간자본 유입 및 투자확대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외에 농림수산식품투

자조합법에 대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농식품투자조합법상 자금 원천을 

넓히기 위한 제도적 진입장벽 완화가 필요하며 유동성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상 세컨더리펀드 결성 근거와 창

업기획자의 운용사 참여 근거 등이 마련되지 않아 자금 원천을 다양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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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의 농식품 투자시장 유입이 확대되고 나아가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 기반

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o 첫째,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상 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 대상 범위에 창업기획자

는 포함되지 않아 초기기업 민간투자 확대에 제약이 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초기기업 발굴·육성에 강점을 지닌 창업기획자는 개인위주로 소

규모로 결성ㆍ운영되고 있는 ‘개인투자조합’만 결성할 수 있고, ‘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창업기획자가 좋은 투자처를 발굴

한 경우에도 대규모 투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지 못하는 등 초기기업 민간투자 확

대에 제약이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총 461개사(’23년 기준)로 

최근 3년간 창업기획자의 수는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스타

트업의 성장과 함께 창업 지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림 3-1. 엑셀러레이터 등록 및 말소 추이

(단위 : 개사)

※ 자료 : 초기투자 엑셀러레이터협회 홈페이지(2023 대한민국 엑셀러레이터 산업백서)

¡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의 투자금액 및 투자기업의 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6년간(17년~23년) 창업기획자의 전체 투자액은 2조 7,562억 원이며 이중 

초기기업8) 투자액은 1조 6,488억원(59.8%)이다9).

8) 초기기업과 초기창업기업은 의미가 같으나, 초기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

은 창업 기업을 의미하고, 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의미함
9) 최근 5년간 농식품펀드의 중기기업 투자비중은 44.5%, 초기기업 투자비중은 24.1%로 국내 벤처투

자와 비교시 중기 비중이 높고 초기 비중이 낮음. 창업기획자의 초기기업 투자액 비중은 59.8%에 

해당하므로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농식품펀드의 전반적인 투자비중보다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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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2018~2023년 엑셀러레이터 투자규모

단위: 백만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투자금액 55,802 101,531 272,730 726,235 932,917 667,082 2,756,297

초기투자 

금액
45,797 86,067 207,084 371,192 581,250 357,498 1,648,888

투자건수 469 807 1,308 2,230 2,747 2,377 9,938

초기투자 

건수
398 681 1,061 1,571 1,916 1,632 7,259

전체투자 

기업수
403 623 948 1,544 1,836 1,631 6,985

초기투자 

기업수
339 520 776 1,082 1,282 1,156 5,155

※ 자료 : 초기투자 엑셀러레이터협회 홈페이지(2023 대한민국 엑셀러레이터 산업백서)

¡ 초기투자 엑셀러레이터협회는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투자규모는 감소하였으

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큰 투자규모에 해당하며, 투자규모의 감소

는 이전의 과열된 투자 열풍이 점점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

이다. 이는 시장이 장기적인 안정성을 향해 조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

다.

¡ 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 대상 범위에 창업기획자를 포함할 경우 초기기업에 투자

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창업기획자의 농식품 투자시장 진입을 통해 

민간 투자 회사 간 경쟁 유도와 펀드 운용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 벤처캐피탈(VC) 위주인 투자조합 결성 주체를 창업기획자(AC)로 확대한다면, AC
를 통해 농식품 분야 유망 초기기업에 대한 창업교육 등을 강화하고 VC는 AC가 
성장시킨 기업에 집중투자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등 투자생태계 활
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o 둘째,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상 세컨더리 펀드(LP 지분 유동화 세컨더리) 결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현행법에 따르면, LP지분 유동화 세컨더리 펀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농
식품투자조합이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LP지분을 취득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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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서 정하는 투자의 정의에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

는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투자 중간회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

려는 것으로, 투자 생태계 전반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분야 중

소·중견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 경로를 다양화시키며, 혁신적인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 LP지분 유동화 세컨더리 펀드 운영 기본 구조

모태펀드
출자

→ 세컨더리 펀드

출자 

지분

인수

→

기존 펀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

민간자금

표 3-5. LP지분 유동화 세컨더리펀드 결성 관련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현행법상 농식품투자조합이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LP지

분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비

 - LP 지분 인수를 포함하는 세컨더리펀드를 ‘벤처투자조

합’(중기부 관리), ‘신기술사업투자조합’(금융위 관리) 형

태로 결성 중인 상황으로 모태펀드 출자주체와 자펀드 관

리주체가 상이

모태펀드 출자주체와 자펀드 관리주체를 통일하여 효율적

인 자펀드 관리 도모

민간 출자자의 유동성 확대에 따른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효

과

o 셋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이 투자목적회

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

도록 관련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금융기관 차입을 가능하게 한다면, 농식품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후속 투자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민간 주도 투자 생태

계를 조성하고 투자 자본의 유동성을 확충하려는 정책방향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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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민간운용사)이 페이

퍼 컴퍼니10) 형태의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목적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음을 규

정하여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농식품경영체에 대하여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투자목적회사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임시적·독립적 회사를 말하는데, 현재는 농림수산식품분야의 투자목

적회사가 없다. 

－ 기존 사업 주체(농식품투자조합)의 현금흐름과 개별사업의 현금흐름을 분리하기 

위해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는 특정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통로의 역할을 수행

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결산을 하고 수익을 배분하여 청산하는 회사로 활용된다. 

따라서 투자 목적이 달성될 경우 자금 회수와 청산이 용이하고, 농식품 투자시장 

내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 또한 투자목적회사는 농식품투자조합과 별개의 조직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조

합이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자본금까지만 책임을 지고 자본금을 초과한 손실금

은 조합에 전가되지 않아 차입을 허용하더라도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그림 3-3. 농식품투자조합 및 투자목적회사의 구조

10) 물리적 실체가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해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 사업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기타 합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는 한편, 기업활동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재반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립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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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 관련 개정 전후 비교

개정전 개정후

현행법상 농식품투자조합은 조합 명의 차입 불가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 목적회사 설립 및 금융기관 차입이 가
능하도록 허용하여 투자 규모 확대 도모

¡ 현행법에 따르면 농식품투자조합은 농식품투자조합 명의로 차입이 불가능하므로 

투자조합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후속투자를 원하는 농식품경영체가 해당 투자조

합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이는 농식품경영체의 성장지연 및 자산 매각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농식품투자조합의 자금 차입을 허용한다면,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를 통해 차입한 자금을 바탕으로 기 투자된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후속 투자가 가
능하고, 농식품투자조합은 성장한 기업을 원활히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자금유동성
을 확보할 수 있다.

－ 또한, 투자목적회사의 차입을 허용하고, 차입 한도, 투자 비율 산정방식 등은 대
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식품투자조합 본래 투자사업과의 수익
성 및 위험성과 무관하게 투자목적회사만으로 자금조달 및 신용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운용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 펀드의 유동성 확보, 기 투자기업 중 스케일업11)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한 적극

적 후속투자 확대 등을 위해서는 외부 추가 자금의 차입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 내용은 기존에 비해 보다 더 탄력적인 자금 운용을 가능하

게 할 것이다. 

3.3.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관련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3.3.1. (투자 자금공급 활성화) 금융기관 RWA 비중 완화

¡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관련 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금융기관의 경우 정책목

적 펀드출자시 위험가중자산(RWA)12) 비율이 400%로 정해져 있으며, 최근 5개

년치 지역별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대다수의 투자

가 쏠리는 경향이 있다.

11) 스케일업(Scale-up)은 기업의 규모를 확장하거나 성장시키는 과정을 뜻함. 이는 주로 매출, 생산, 

인력, 시장 점유율 등을 빠르게 확대하여 기업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을 포함합.
12) Risk-Weight Assets, 위험가중자산 : 은행이 보유한 자산(대출, 투자 등)에 위험도를 반영
해 산출한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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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최근 5개년치(21~25.6월) 지역별 투자실적

구
분

수도
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기타 합계

계
208,
695

6,11
3

3,66
1

2,56
6

17,4
87

1,75
1

1,98
1

2,44
0

6,43
9

817
2,44
0

5,04
4

4,63
1

27,9
27

291,
993

비
중

71
%

2% 1% 1% 6% 1% 1% 1% 2% 0% 1% 2% 2%
10
%

100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기타(제주, 해외 등) / *자료- 벤처투자종합포털

  

－ 특히 벤처투자에 대한 은행권 위험가중치는 400%에 달해 기업금융을 할수록 재

무적 부담이 커져 결국 안전성 위주로 자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13)다. 이

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금융사들이 첨단산업과 벤처투자 등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조정 하향을 조속히 실행하여야 한다. 이

는 현재 정부의 AI 산업 대전환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조성하고 있는 점 등을 

13) 금융기관의 경우 벤처펀드에 출자할 때 RWA 가중치를 40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어, 금융기관 입장에서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RWA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에 미치는 부담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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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더라도 농식품모태펀드를 활용한 농식품산업의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

요하다.

－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 금융기관 출자를 촉진시켜 벤처투자의 지역별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자체와 민간이 자펀드를 결성을 촉진하여 대규

모 융복합 투자에 나서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

다. 금융기관 등 전통적 대형 출자자의 소극화 현상이 완화된다면 이는 민간 자본 

유입 활성화 및 민간 자금을 유인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될 것이다.

3.3.2. (투자 인프라 재구성) 농신보 역할 연계 업무확대

¡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및 자금공급(투자자금)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금융뿐만 아니라 

농신보와의 협업도 필요하다. 농식품모태펀드로 초기 투자 받은 기업이 추가 대

출이 필요할 때, 농신보의 신용보증을 활용하면 별도 담보 없이 융자 접근이 용

이하다. 펀드 투자는 경영체의 신용도, 성장성을 제고하고, 융자 및 보증은 추가 

운영자금 수요를 충족해주는 정책적 수단이기에 농신보와 농식품모태펀드 투융자 

연계는 투자-보증-융자-성장-회수 등 선순환 구조의 금융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

이다. 

¡ 농식품모태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아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으면, 기업의 신뢰

도가 높아져 향후 농신보 보증 심사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경영

체 사정상 당장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농신보에 직접 신용보증을 신청하여 

운영 및 시설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농식품모태펀드가 추천할 경우 보증 

우대를 받도록 일부 제도를 개선한다면 효용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또한, 농신

보 보증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 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모태펀드

의 투자 유치를 모색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 농식품모태펀드와 농신보는 상호보완적 구조를 가지며, 이 구조는 농산업의 정책

금융 체계에서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맞물리는 모델로, 혁신 농식품 기업의 스

케일업과 자본 선순환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존의 대출신용보증에 한정

되어 있던 농신보의 역할 강화를 위해 보증, 융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신

보의 보조지원, 저리융자지원, 투자지원(농식품 모태펀드), 신용보증 지원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

성이 있다.



128  제3분과 : 농산업혁신성장을 위한 농식품전문 모태펀드 역할 강화

4. 투자에서 성장까지 미래 혁신에 필요한 제도 도입

 4.1. 투자에서 성장까지 미래 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

¡ 앞서 벤처투자 재원의 원천을 확인하면서 그간 정부가 모태펀드를 앞세워 구축해 

온 ‘앵커 자본’ 체제만으로는 벤처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대규모·장기 민간 자금을 

충분히 유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정책 과제는 금융기관·

법인·개인 등 민간자금을 체계적으로 끌어들이는 인센티브 법제 및 인프라 재구

성에 집중되어야 한다. 

－ 이와 관련된 핵심 골자는 두 가지로 첫째, 자금 원천을 다양화 하기 위한 제도적 

진입장벽 완화가 필요하다. 둘째, 들어온 자금이 실제 모험자본으로 안착하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정교화하는 작업이다.

NO 방 향 목 적 내 용 

1
제도적 

진입장벽 완화
자금

원천 확대 

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상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금융기관 차
입 가능으로 후속투자 재원 마련

2. 창업기획자 농식품투자조합 결성할 수 있는 자에 추가하여 창
업 초기기업 투자확대

3. 세컨더리펀드 결성 근거 마련하여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4. 정책펀드 출자시 금융기관 RWA 완화 
5 농신보와 연계하여 전주기 단계별 민간자본 유입방안 마련

2
세제 인센티브 

정교화

유입 자본 
실제

모헙자본 안착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민간 개인투자자들의 참여 폭과 규
모 확대

2. 공제율 및 한도 상향조정, 업력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정교화
를 통한 민간자본 안착 기반마련 

4-1. 투자부터 성장까지 미래 혁신에 필요한 제도 도입(안)

4.2. 제도적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투자 자금공급 활성화

¡  우선적으로 제도적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자금 원천을 넓히고 투자 자금공급 활

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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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관련 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이를 통한 금융기관 차입을 가능하게 하여 후속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초기기업 발굴ㆍ육성에 유리한 창업기획자를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에 추가하여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 또한,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을 인수할 수 있

도록하는 세컨더리펀드 결성 근거를 마련하여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

하여야 한다. 

－ 관련 법 개정 외에도 제도상으로 정책펀드 출자시 금융기관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여 금융기관 출자 참여 폭과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는 

벤처투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 전통적 대형 출

자자의 소극화 현상이 완화되어 이는 민간 자본 유입 활성화 및 민간 자금을 유

인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될 것이다.

－ 또한, 농업정책의 신용보증정책 기능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여 농업경영체에 대

하여 기존의 대출신용보증만이 아니라 금융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을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농산업 혁신을 위한 농신보의 보증융자 업무영역과 농

식품모태펀드의 투자 영역을 연계하는 정책 모델을 구상하여 농식품 경영체의 성

장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농식품 투자시장 내 「투자-보증-융자-성장-회수-재투

자」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여 민간자본을 유입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3. 세제 인센티브 정교화를 통한 민간 자본 안착 기반 마련

¡ 나아가 유입된 민간 자금이 실제 모험자본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정교

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 개인투자자들의 참여 폭과 투자 규모를 확대시키

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 선택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에 대한 

세제혜택이 미비한 상황으로 앞서 언급하였던 인센티브 정교화를 위한 공제율 및 

한도 상향 조정, 농식품투자조합 개인출자시 세제혜택 마련, 업력제한 완화 등 

법령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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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 제언

¡ 최근 경기 침체로 농식품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다른 농식품투자조

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세컨더리 펀드의 결성 

근거 마련,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금융기

관으로부터 차입 허용과 같은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민간자본의 농식품 투자

시장 유입이 확대되고 나아가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 또한,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에 창업기획자가 추가될 경우, 초기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와 보육이 확대되어 농식품 분야 창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우수 인재의 농식품 분야 유입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 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 외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도 요구된다. 정책펀

드 출자 시 금융기관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여 금융기관 출자 

참여 폭과 규모를 확대하여야 하며 이는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금융기관 등 전

통적 대형 출자자에 대한 중장기적인 유인책이 될 것이다. 

－ 궁극적으로 지방 금융기관 등 민간 출자자의 벤처자금 유입 확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벤처투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될 

것이다. 

－ 또한, 농식품 투자시장 내 「투자-보증-융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여 민간자본을 유입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

신보의 신용보증제도와 농식품모태펀드의 정책 투자 및 지원제도를 연계하여 투

융자 금융 정책 모델을 구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  추가적으로 민간자본 유입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법제 정교화(조세특

례제한법 개정)를 통해 단기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조세수입이 일부 감소할 수

는 있으나, 이를 통해 유입되는 민간 자본은 창업기업의 자본 확충, 신규 일자리 

창출, 기술 사업화 가속화 등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세수 기반 자체를 확

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

로 작용할 것이다.


